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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깨동무는요

1999년 광주지역에서 공동육아의 꿈을 품다

2002년 반미여성회 사무실 한켠에서 아이들 보육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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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깨동무는요

2003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어깨동무놀이방(가정어린이집)으
로 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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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합 두개의 터전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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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깨동무는요

2014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가입

 법인의 초기인증 실사

 조합원간의 진단

 조합의 규모를 줄이기, 하나의 터전으로 잘 뭉쳐보기

 하나의 조합 하나의 터전운영 논의 시작

 원통합 추진



광주어깨동무는요

1999년 광주지역에서 공동육아의 꿈을 품다

2002년 반미여성회 사무실 한켠에서 아이들 보육을 시작하다

2003년 광주광산구월곡동에 어깨동무놀이방(가정)으로 개원

2006년 햇살가득어깨동무어린이집(부모협동) 개원

하나의 조합 두개의 터전을 운영

2014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가입

하나의 조합 하나의 터전운영 논의 시작

2015년 햇살가득어깨동무 어린이집운영

11월 광주어깨동무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015년 새로운 움직임~~

2015년 원통합 이후 월곡동 터전처분 매각 논의

4월 30일 조합원공청회 의견 취합

6월 11일 공청회때까지 구체적 안 제시

6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채택 터전활용방안

이후 장학회를 중심으로 월곡동 터전 활용방안을 적극적
으로 고민

같은 시기에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논의

공동육아의 사회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함



2015년 생소한 도전~~

광산구 공모

공동육아 사업

의제공모 부문

에 어깨동무 결합

광산구 제4기 생생도시 아

카데미 공동육아 부문에 공

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 참

여단체로 확정

어깨동무와 법인이 함께 하

는 아카데미 진행



광산구 제4기 생생도시 아카데미



1강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1강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2강 공동육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공동육아의 역사와 철학





공동육아 연습문제

 아이를 키우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 나는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 나는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나?



3강 생활로 피어나는 공동체
- 공동육아의 교육과정 소개



4강 밖에서 놀아요
- 햇살가득어깨동무 어린이집 나들이길





5강 공동체에서 변화하다.
- 부모,교사 공동체에서 변화하다.



6강 사례견학
- 성미산 나들이,숲동이,아이들의 뜰



6강 사례견학



7강~8강 공동육아에서 마을로
- 내가 그리는 마을의 공동육아



7강~8강 공동육아에서 마을로
- 내가 그리는 마을의 공동육아



7강~8강 공동육아에서 마을로
- 그리고 수료식



생생도시 아카데미 이후

 영아를 돌보던 월곡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계획

 졸업하는 조합원과의 연결고리

 현재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마을공동체사
업 -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에 접수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왈드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


